
르네상스 회화 뒤지지 않는 명품 변상도 
우리는 ‘상락아정(常樂我淨)’ 즉, 항상 즐겁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것이 이생에서 이뤄지지 못하면 저 생에서라도 

이루기 위해 귀의삼보하고 있다. 저 생에서 상락

아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서방정토(西方淨土)다. 

경전에서 설한 서방정토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서방정토변상

도〉이다. 

〈서방정토변상도〉를 통해서 붓다 이래 묻 중

생들이 갈망해온 서방정토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연재에 이어서 〈서방정토변상도〉의 형식

과 예술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

품으로 알려진 둔황 막고굴 초당(初唐) 시기 석굴

인 제220굴 남벽에 그려진 〈서방정토변상도〉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서방정토변상도〉에 대한 이

해를 얻고자 한다.

이 〈서방정토변상도〉는 600년 이상 지속되고 

변화해오며 축적된 표현형식과 예술적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20굴은 초당의 가장 중요한 대

표동굴 중 하나로, 1943년에 이 굴 표층의 송대에 

그려진 천불 도안을 떼어내면서 잘 보존된 초당

시기 벽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때 동벽과 북

벽에서 두 곳의 정관(貞觀)16년(AD 642년)의 묵

서제기(墨書題記)가 발견되었다. 벽화는 잘 그

려져 있는데, 이미 명확한 중원 양식을 띄고 있

다. 둔황연구소의 초대 학장인 창슈홍(常書鴻)은 

“220굴의 벽화는 구도나 채색에 있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교회 장식 회화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

했다. 

제220굴의 남벽에 그려진 〈서방정토변상도〉

는 막고굴에서 가장 초기, 가장 큰 규모, 가장 높

은 예술 수준을 가진 통벽의 변상도이다. 이 〈서

방정토변상도〉는 직사각형으로 높이 3.45m, 길이 

5.40m, 총 면적 18.63㎡의 크기이다. 전체 화면의 

구성은 크게 3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단은 하늘, 

타방불의 하강을 주된 모티프로 표현하고 있으

며, 중단은 수국(水國), 아미타불 설법장면을 중

심으로 하단은 지상으로 주악(奏樂)을 배치했다.

대담하고 장쾌한 파노라마적 공간에 펼쳐진 제

220굴 〈서방정토변상도〉의 중심 주제는 중단에 

그려져 있는 칠보연지 월대 누각 앞의 서방삼성

설법회이다. 연못 위에 솟아오른 화려한 연화대

좌 위에 가부좌한 설법인의 아미타불과 그 좌우

의 협시보살입상이 자리 잡고 있다. 

아미타불 양옆에는 대세지와 관세음보살이 연

화좌에 앉아 있는데, 머리 위에는 화개가 있으며 

그 옆에는 연꽃을 딛고 서 있는 보살이 있다. 협시

보살 주변에는 앉거나 시립하고 있는 보살이 즐

비하다. 그림 전체에는 크고 작은 35그룹의 보살

군이 있는데 모두 150여 명이다. 대칭 균형의 미

적 원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체 화면에 배치

하고 있다. 이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잡

상관(雜想觀)’ 내용에 근거해 충실하게 재현했

다. 또한 보살좌상 1구씩은 다른 보살들보다 확연

하게 큰 크기로 묘사했는데, 이미 남향당상 석굴

의 부조에서도 삼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보

살입상을 협시로 둔 예는 맥적산 석굴의 불비상

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서 이는 라호르 박물관 설

법부조 계통의 영향으로 둔황 제220굴에서는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라바티의 

설법부조나 양대(梁代) 불비상 등에서 설법을 듣

는 보살들이 거의 대등하게 묘사되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화면 상단에는 아미타설법 장면 뒤에 위치한 

두 그루의 보수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전각과 보

탑 등이 펼쳐져 있으며, 그 사이사이로 구름을 탄 

화신불이 협시보살과 함께 묘사됐다. 상부는 서

방정토의 하늘로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누

각은 구름 위에, 안개는 보당(寶幢)을 감싸고 비

천이 날며 꽃향기 가득, 천락(天樂)이 표표히 날

고, 자명고가 울리니 시방(十方)제불이 구름이나 

안개를 타고 법회를 들으러 오고 있다. 하늘 전체

가 상서로운 구름, 향기로운 꽃, 천락보각, 불보살

로 가득 차 있다. 위의 단락은 주로 서방정토 하늘

의 자유롭고 즐거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장

면은 〈관무량수경〉의 9관에서 〈무량수경〉의 모습

을 관하는 가운데 “무량수불의 원광 속에는 백만

억 나유타 항하사의 화신불이 있고, 하나하나의 

화신불에게는 매우 많아 헤아릴 수 없는 화신보

살들이 있어 사자가 된다”고 한 표현을 연상케 한

다. 이 장면은 화면의 왕생자들을 맞이하러 오는 

아미타불 도상과 함께 아잔타 제17굴 〈도리천강

하〉의 화면 중단 ‘삼도보계강하’ 장면을 계승하

는 것으로, 이후 〈아미타래영도(阿彌陀來迎圖)〉 

도상의 초기 예로서 주목할 만하다.

연못 위의 아미타불 설법장면 주변으로는 난간

을 두르고, 뭍에서 설법을 듣는 보살들의 무리를 

배치하였다. 좌우 끝단으로는 중층에 누각을 두어 

전체적으로 남향당상 석굴 〈서방정토변〉 부조의 

구도가 변화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방삼성은 칠보연지에 있으며, 칠보연지는 팔

공덕수의 수국에 위치하는데, 이 칠보연지에는 

푸른 파도가 일렁이고 녹색 연잎에 붉은 연꽃이 

피어 있고, 화생 동자는 연꽃에 있거나 또는 연꽃 

안에 있으며 물에 있는 연화 동자는 원앙 같은 물

새와 함께 놀고 있다. 수국 주변 보지(寶池) 난간

에는 공작, 앵무새, 두루미, 등의 아름다운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거나 목을 길게 빼고 함께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없이 기쁨에 찬 정경이다. 중단은 

주로 서방 극락정토 중 서방삼성, 구품왕생, 연화

화생, 화왕생(和往生), 서방극락정토로 화생한 보

살 천중(天衆)이 법문을 듣는 향락(享樂)의 내용

을 묘사하고 있다.

하단은 서방정토의 지면으로 칠보 난간의 누각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리고 유리로 장식하고 있

다. 아미타 서방삼성 앞에는 거대한 노천 무대가 

있는데, 양쪽에는 대형 양탄자 위에 2개 조의 악

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좌우로는 모두 16명으로 

각각 거문고·장고·비파·고금·공쾌(箜筷)·

완현(阮弦)·횡적(橫笛)·배소(排簫)·장구·동

발(銅鉢) 등 각종의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를 표

현하였다. 이는 북과 징의 교향악으로 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아름다운 관현악의 연주가 들리

는 듯하다. 좌우 외곽으로는 아미타불이 여러 협

시보살들과 중앙으로 향해 걸어오는 듯 한 내영 

모티프가 묘사됐다. 중앙의 두 개의 둥근 꽃담요 

위에는 한 무리의 무기(舞技)가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목에는 영락을 걸었으며 긴 치마를 입고 손

에는 리본을 잡고 담요를 살포시 밟고 회전하며 

사뿐사뿐 춤을 춘다. 무대 양쪽 누각 아래에는 춤

과 음악을 보는 보살 천중이 있다. 하단은 주로 

서방극락정토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무악천녀들의 모티

프와 연관해 〈관무량수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

고 있다.

“이처럼 보배나무가 나란히 줄을 지어 있으

며, 줄기와 줄기가 마주보고, 가지와 가지가 

이어져 있으며 바람이 때때로 불면 다섯 가지 

소리를 내니, 미묘한 궁宮, 상商의 음악소리가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 나무는 바람이 천천히 

불면 아름다운 법음을 내어 널리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 울려퍼진다. 제6천의 만가지 음악

도 무량수국의 일곱가지 보배 나무들이 내는 

한 가지 음악에 비하면 그 훌륭함이 천억분의 

일 밖에 안된다.”

“광명대의 양쪽에는 각각 백억의 꽃송이로 

이루어진 깃대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기가 

장엄하고 있다. 광명으로부터 여덟 줄기의 맑

은 바람이 불어와 이 악기를 울리면 괴로움, 

공, 무상, 무아의 도리를 말한다.”

“여러 보배 국토에는 각각 500억 개의 보배 

누각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천신과 인간들이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또 악기들은 허공에 매달려 하늘의 보배

로 된 깃대와 같으며 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린

다. 이 모든 소리들은 부처님과 불법, 승가를 

생각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는 당대에 유입되어 중국에서 크

게 유행했던 서역 문물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극

락세계의 지극한 즐거움을 당대 사람들이 즐겼던 

서역문화, 특히 쿠차의 음악과 무용을 통해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대(隨代)의 

산서성 태원 우홍(虞弘)묘에서 출토된 소그드 석

곽에 새겨진 연희장면이 연상된다. 이는 하늘에

서부터 지상에 이르는 불국극락정토의 여러 가지 

즐겁고 환희한 모습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변상도는 실제적으로 불교 사상의 전파와 

대중화의 중요한 형식이며, 불교의 각 종파가 각

자의 불교사상과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채택한 

예술적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토변상도의 

계승과 변화는 그 출발에서 형성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토종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당대 이후

의 서방정토신앙은 〈아미타변상도〉와 〈무량수경

변상도〉 중에서 〈서방정토변상도〉의 고정된 패

턴이 돼 600년 이상 지속됐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 한줄 요약

둔황 제220굴 남벽에 그려진 〈서방정토변상도〉는 초당시기에 조성된 벽화

다. 둔황연구소 초대 학장인 창슈홍은 “구도나 채색에 있어 르네상스 교회 

장식 회화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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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① 둔황 제220굴 남벽 〈서방정토변상도〉 전체 모습. 초당시기에 조성됐다. 

그림②. 돈황 막고줄 제17굴 장경동 입구. 

초당 시기 조성 둔황 제220굴 벽화

‘관무량수경’ 내용을 도상으로 재현

불국 극락정토 모습 생생히 그려내

불교 사상 전파·대중화 중요 형식

그림② 둔황 제220굴 〈서방정토변상도〉 주악 장면 부
분도.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불교계의 역 학 비 법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나는 역학이다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
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
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

2022년 9월 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개  강  일
교육시간
수  업  료
장       소

접수 연락처
접수기간
자       격

탈 종 공 고
●  사찰명 :

●  대표자 :

●  주  소 :

무량사

문수행 (속명 : 김창순)

경남 고성군 상리면 

신촌1길 16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